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8.(목) 10:30 (2026. 5. 28.(목) 석간)

“‘야, 너’ 대신 이름으로…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광주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5월 28일(목) 10시 30분, 광주광역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번 행사에는 광주 소재 기업 대표와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면서 서로를 존중
하는 노동문화와 안전한 일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17일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야, 너” 등 호칭 문화를 개선하고, 이주
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권익재단은 지난 4월 울산에서 첫 공동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을 순회하며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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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 (행사명)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 (일시) ’26. 5. 28.(목) 10:30

□ (장소)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광주광역시, 4개 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등 약 100명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내용)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 전달 등을 통해 현장의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3 (‘3) ⦁묵념 및 내빈 소개

10:33~10:40 (‘7) ⦁대형 안전모 서명 퍼포먼스

10:40~10:44 (‘4) ⦁개회사
전태일재단 이사장,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대표

10:44~10:50 (‘6) ⦁축사 국제협력관

10:50~11:00 (‘10) ⦁안전모 전달 (기념 선물 전달)

11:00~11:05 (‘5) ⦁단체사진

11:05~11:06 (‘1) ⦁폐회


